신현주 JLPGA Tour ’스튜디오 앨리스 여자오픈’ 우승

신현주가 LPGA 투어 5번째 대회인 「스튜디오 앨리스 여자 오픈」(상금 총액 6,000만엔, 우승 상금 1,080만엔)에서 최종합계 6언더파로 2위인 코가미호를 한타 차로 제치고 시즌 첫 승을 거두었다. 효고현 미키시의 화원 골프 클럽(6,480 Yards, Par72)에서 개최된 본 대회에서 신현주가 첫날부터 선두를 끝까지 지켜 2006년 이토엔 레이디스 이후 JLPGA 투어 통산 3승째를 올렸다. [신현주 기록 210타(68-71-71)] 2위는 1타 차로 코가미호, 3위에는 사이토 유코와 이지희가 차지했다. 

　우승 쟁탈은, 2일째 선두였던 신현주와 2위의 코가미호의 의한 치열한 싸움이 되었다. 우선 코가미호가 처음 1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해 신현주를 따라 잡지만, 5번홀 보기로 다시 1 타 차. 그러나 6, 7번으로 연속 버디를 성공하며 코가미호가 마침내 단독 선두에 뛰어 올랐다. 한편 신현주는 전반 9홀은 모두 파를 기록했다. “전반은 아이언 샷이 좋지않아 세컨샷 거리가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하며, 1번홀 이외는 자신있는 어프로치로 모두 1퍼트의 파로 지켜냈다.
　그리고 9번홀에서 코가미호가 보기를 기록해 2명이 공동선두로 후반에 돌입, 이번은 신현주가 10번 홀에서 버디, 11번 보기, 12번 버디로 다시 단독 선두가 되었고, 코가미호가 14번에서 보기를 범하며 선두 신현주와의 차이는 2타 차가 되었다. 그러나 신현주에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코가미호는 16번으로 버디를 빼앗아 다시 1 타 차로 따라붙어 승부의 행방은 최종 홀에까지 알 수 없었다.
　신현주가 1타 앞선 상황에서 맞이한 최종 18번 파 4의 그린에 코가미호가 2온 2퍼트로 파를 기록한 반면, 신현주는 그린 안쪽으로부터의 어프로치를 대지 못했다가, 약 4.3m의 파 퍼트를 보기 좋게 성공해 결국 우승을 결정지었다..”정말로, 정말로 기쁩니다. 경기 초반에는 별로 긴장하지 않았지만, 15번 홀 정도로부터 긴장 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서든데스까지 갈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퍼트는 읽기 쉬운 스트레이트 라인이었으므로 잘 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목표는 이번에 1승을 거두었으니, 2승, 3승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금 랭킹 톱5가 목표입니다” 라고 하며 점점 능숙해지고 있는 일본어로 포부를 말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신현주는 JLPGA상금순위 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한편 정윤주는 최종합계 1언더파로 6위에 올랐으며, 그 뒤를 이어 임은아, 김소희, 전미정이 최종합계 이븐파로 공동 7위에 올라 탑10에 6명의 한국선수가 이름을 올렸다.

